
일본 최초의 얀 페어 – 실이 신상품 개발의 원점에서  

“감성과 컬래버레이션” 

일본 아이치(愛知)현 이치노미야(一宮)에 있는 “패션 디자인 센터(Fashion 

Design Center, FDC)”가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로, 3일간 일본에서는 최초로 

“저팬 얀 페어 04(Japan Yarn Fair 04)”를 개최하였다. 

FDC는 그 동안 주변의 중소 기업으로부터 “정말로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

어 보려할 때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보다도, 이에 적합한 실

을 찾아내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”는 말도 있고, “유럽의 프랑스나 

이탈리아에서는 예사롭게 되어 있는 실 전시회가 왜 일본에는 없는가?” 하는 

여론도 듣고 있었다. 이러한 분위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 생산자를 한 자

리에 모아놓고, 이치노미야 지역의 많은 중소 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

“컬레버레이션(collaboration, 협동)”을 끌어낼 수 없을까 하는 발상에서 실 전

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. 

이 전시회를 구상한 초기에는 “일본에서는 최초의 시도인데, 실에 초점을 

맞추게 되면, 텍스타일이나 어패럴 등과 비교하여 출품량이 많지 않을 수도 

있고, 실 생산자들의 보수성이나 신기술 발표의 기피성 등이 염려되어, 출품

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”는 염려도 있었다. 그런데 예상

외로 출품 희망자가 쇄도하여 전시장의 부스(booth)가 부족하여, 부득불 출품

을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정도였다. 

그러고보니 미드스트림(mid-stream)에서는 이미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려면 

“실”이라는 신상품 개발의 원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



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. 

이 실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은 상사(商社), 합섬, 방적, 연사 등 41개사와 

협찬 5개사로 도합 46개사가 52개 부스에 전시하였다. 관람자의 수도 3,000

명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이를 크게 웃돌아 중국, 한국, 미국, 우즈베키스탄 

등으로부터의 관람자들 모두가 “이제까지 이런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

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”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. 

신나이가이멘(新內外綿)에서는 양모사를 비롯하여 수모 혼방사(獸毛 混紡

絲), 면사, 화·합섬사, 의장(意匠)연사(裝飾絲), 초섬사(抄纖絲:紙絲), 복합사, 

컴팩트사 등의 직물용이나 니트용 차별화 실이 각 부스를 꽉 메우고 있었다. 

이치노미야 지방은 원래 양모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, 그 동안 다양한 

종류의 소재를 찾는 제직 업자나 편성 업자가 많아지고 있었으나 마땅한 실

을 구할 수 없어 수입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

를 통화여, 앞으로는 일본제 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소리가 많아

졌다. 

일본이 갈 길은 메이드 인 저팬(made in Japan)의 고부가 가치 상품의 개발

뿐이라는 업계의 소신을 성사시키기 위하여도 분업화 되어 있는 섬유 업계

와 패션 업계가 제휴하여야 섬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를 

살려야 할 것이다. 그러기 위하여는 실, 텍스타일, 어패럴, 소매뿐만 아니라 

지역, 업태, 업종을 초월한 파트너로서 제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. 

이번 실 전시회의 테마는 “감성과 컬래버레이션”이었으며, 이를 실현시키

기 위하여는 제일 먼저 실과 텍스타일의 컬래버레이션이 실현되어야 하며, 

따라서 앞으로 실 전시회는 계속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찬성



하고 있다. 참가자 전원이 이 실 전시회를 키워 나가기 위하여 서로가 새로

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“감성과 컬래버레이션”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

있다. 

 


